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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기주 대광위원장, 한-아세안 교통장관회의 참석

베트남‧태국 등 고위 관계자 만나 우리기업 진출 지원 

□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철도 및 지능형교통체계

(ITS) 분야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, 한국과 

아세안 국가 간 교통연결성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

11월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“제10차 한-아세안 교통장관

회의”에 참석한다.

ㅇ 올해로 10회를 맞는 한-아세안 교통장관회의는 지난 2009년 시작된

이래 한-아세안 회원국 간 교통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인적·물적

교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.

□ 최 위원장은 “올해는 한-아세안 관계수립 30주년이 되는 해로서,

때마침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-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

아주 뜻깊은 해”라는 의미를 강조하고

ㅇ “한-아세안 국가 방문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오

가고, 1천 5백만 명 달성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

나가겠다고 밝혔다.

□ 또한, 베트남과 태국 등 교통부 장관을 만나 양자 면담을 갖고 공항

및 ITS 분야 등에서 우리 기업 진출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당부

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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